
철의 산 차크라발라 (11)

“그러니까, 이제 그럼 설탕과 철을 교환하기로 했
다는 건가요?”
나크는 난다가 다시 끼어들자 맘에 안 든다는 표

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설탕뿐만이 아니야. 잠부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모
두 제공하겠다고 했다는군.”
나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덧붙였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설탕이란 게 입에만
달콤하지, 좋은 점이 하나도 없거든. 쉽게 스르르 녹
아 사라지고, 기분 나쁘게 끈적이기까지 하지. 그런
데도 인간들은 한 번 그 맛을 보면 빠져나오질 못해.
쯧쯧.”
그는 안타까움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혀

를 찼다. 
그제야 난다는 자신이 느꼈던 낯설고 이상한 느낌

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분명히 알 거 같았다. 수
아나를 찾아 헤맸던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수아킴의 끈적거리던 손과 잠부의 배
가 도착했다며 들떠있던 그의 목소리. 하지만 상상
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난다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
저으며 괴로운 신음 소리를 냈다. 그런 모습을 지켜
보던 나크는 이유를 아는 지, 모르는 지 또다시 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무니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낮추고 집을 나섰다.
수아나의 부모가 나눴던 대화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태우던 옷이 수아나의 아빠 것이 아니라
는 것 정도는 이내 알 수 있었다. 그보다는 키가 크
고 마른 남자에게 맞는 옷으로, 무니도 언젠가 본 적
이 있는 옷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수아킴의 옷
을 태우고 있는 것일까. 
“흠. 저것도 풍습인가.”
하지만 딸의 장례가 있는 날에 아들의 옷을 태우

며 우는 부모라니, 이상했다. 무니는 일단 소녀가 발
견 되었다는 동굴의 반대편 입구 쪽으로 다시 가보
기로 했다. 질퍽거리는 길에 발자국만 한 쌍씩 찍히
기 시작했다. 
동굴의 입구는 무니가 떨어졌을 때 봤던 그대로

지면보다 아주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었다. 그런데도
처음에 그곳에서 떨어질 때는 아주 높은 곳에서 뛰
어내리는 것 같았었다. 난다의 말로는 일종의 결계
같다고 했다. 조심스럽게 발을 동굴 쪽으로 올려보
았다. 
“어라? 그냥 닿잖아?”
무니는 생각과 달리 쉽게 어두운 동굴 안쪽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문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
둠 속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칸
타카도 없었다. 등잔을 챙겨올 생각도 못했다니! ‘돌
아갈까?’망설여졌지만, 무니는 이내 마음을 바꾸고
눈을 질끈 감은 채 동굴 안으로 향했다. 차라리 눈을

감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했다. 
“뭐 어때? 그냥 걷는 거잖아!”
그러나 막상 어둠 속에서 걷는 건 그냥 걷는 게 아

니었다. 씩씩했던 무니의 발걸음에 조금씩 힘이 빠
졌다.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자꾸 자신이 가면
안 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꼭 동
굴 벽에 부딪힐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무니는
동굴 안에 자신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
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둠이 주는 압박 때문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었다. 무니는 발끝을 세우
고 조심조심 걸었다.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 걱정했
던 대로 결국 동굴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아니 정확
히 말하자면 벽은 아니었다. 무니는 감았던 눈을 떴
다. 여전한 어둠이었지만, 동굴의 반대편 입구와 가
까워진 느낌으로 칠흑같이 어둡지만은 않았다. 무니
는 자신이 부딪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손으로 더듬
어보았다. 그것은 자루였다. 누군가 커다란 자루들
을 동굴의 벽 쪽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 같았다. 처
음엔 보릿가루인가 싶었지만 자루에 부딪혔을 때의
촉감을 생각해보니 결이 고운 곡물 가루는 아닌 듯
했다. 무니는 허리춤에 있던 아루나검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역시 신중하게 자루 하나를 칼로 뚫었다. 그
러자 차르르하는 소리를 내며 가루가 쏟아졌다. 무

니는 손가락으로 가루를 찍어 맛을 봤다. 
“설탕이잖아?”
‘설탕?’난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들이 희미하게나마 하나로 모
이는 느낌이었다. 무니는 미간에 온 정신을 집중했
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풀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분
명 가까운 곳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무니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칸타카?”무니가 속삭이
듯 말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에 대답하듯 다시 풀피
리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바로 무니 앞까지 다가
온 거 같았다.
“거기 칸타카인 거야?”
무니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며 다시 물었

다. 풀피리 소리 대신“아니!”라고 대답하는 낯선 목
소리가 들려왔다. 무니는 흠칫 놀라 그만 발을 헛디
디고 말았다.
“어이쿠. 조심해야하지 않겠니?”
목소리의 주인공이 무니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말랑말랑한 손이네.’무니는 생각했다. ‘그
런데 도대체 누구지? 잠부어를 하다니.’
“글쎄, 내가 누구일까?”
상대는 마치 무니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대답했

다. 그리고 무니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그런데

너는 누구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어두웠던 주위
가 순식간에 환해졌다. ‘그러게. 나는 누구지?’무니
는 자신의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로 몸
과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한편, 난다 역시 동굴을 향해 있는 힘껏 뛰어갔다.

자신의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통수를 계
속해서 잡아당겼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수아나가 발견됐던 바위가 보였다. 동굴 입구
에 있는 것들 중에선 가장 크기가 큰 바위로 어린 여
자애가 자기 몸 하나 숨기기에 적당했다. 난다는 종
이버터로 등불을 밝히고 수아나가 봤을 장면들을 생
각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걷지 않
아 자신이 짐작했던 걸 발견했다. 처음에 무니를 뒤
쫓아 동굴에 들어섰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설탕
자루였다. 꽤 많은 양이었다. 그때였다. 
“여기서 뭐하는 거야?”
난다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수아킴이 서 있

었다. 
“잠부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조금은.”
수아킴이 난다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며 말

했다. 지금의 그 모습은 수아나의 다정한 오빠라기

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어른 같았다.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당신이 보고 있는 그대로예요. 이건 모두 설탕인
가요?”
“응. 그래 그건 설탕이야. 그래서 뭐? 넌 이제 떠나
야 하지 않아? 그 여자애는 이미 네 친구하고 함께
있을 텐데.”
“그 여자애?”
“사라졌다고 했던 그 소녀 말이야.”
“데비?”난다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이름은 나도 모르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죠?”
“봤으니까. 수아나가 죽어버린 날, 내가 네 친구가
갇혀있는 창고까지 데려다 준 걸. 그 아인 자신이 길
을 잃었다고 하더군.”
“당신이 수아나를 죽인 거죠?”
“대답하고 싶지 않아. 그럴 이유도 없어.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럼 데첸은?”
“내가 대답을 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
수아킴은 덤덤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이유가 뭐야?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고 여동생이
라구요. 고작 이 설탕 때문인가요?”
“설탕은 달콤하지. 사람들 모두 좋아해. 사람들은
내내 설탕 이야길 했어. 그 맛은 잊혀지지 않거든.”
난다는“도대체 무슨 소리예요!”라고 외쳤다.

“데첸 역시 마찬가지였지. 잠부에 다녀온 후론 언
제나 그 이야기였어. 달콤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 오
직 데첸 자신 만이 맛보았다는 듯. 데첸은 정말 잠부
를 좋아했어.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듯.”
“그럼 수아나는 왜?”
난다는 수아킴이 하는 말 모두 이해가 가지 않았

다. 단지 이유가 듣고 싶을 뿐인데, 알아들 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수아킴은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다.
“이유가 중요해? 그리고 내가 네 말대로 데첸과
수아나를 죽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지? 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루는 건 그 누구도 아닌 결국 나일 텐
데. 그 대가가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
난다는 할 말을 잃은 듯 등불에 일렁거리는 수아킴

의 얼굴을 쳐다봤다. 두 사람은 시선을 마주친 채 그
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막상 엄청나고 충격적인 진
실에 마주치자, 난다는 오히려 머리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은 이미 수아킴이 살인자
라는 걸 알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변
화 없던 수아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네 친구는 아마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차분한 말투였지만, 분명히 위협이었다. 난다는 다

시 그의 눈을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 어둠
속을 걸어갔다. 무니를 만나고 싶었다. 무엇을 어떻
게 하면 좋을 지, 이렇게 알 수 없던 적이 있었나 싶
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그래. 일단 무니하고 이야
기를 하자. 그럼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난다는 동
굴 끝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등 뒤로 수아킴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한 말투였지만 분명히 위협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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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아의 검-Ⅳ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불자
정보858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암자겸 주택안내
● 위치: 경기양평아신역에서
차로5분거리, 37번국도변삼거리

●뒤는산, 앞은옥천시내전망이
시원하게펼쳐진명당자리

●대지257평, 건물(별채까지)45평
텃밭, 마당넓음

●가액: 5억전세가능
●같이하실분환영, 사주카페, 요양원가능

031)775-2631
010-4234-253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영도구동삼동
● 1층요사채30평
● 2층요사채24평
● 3층법당24평
●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
● 대지82평
●가액: 3억1천만원

010-2637-6144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군포시당동
● 가액: 1천만원월80만원
● 시설비최저양도
● 면적65평방8개법당공양간
및시설완비

●시설비1천만원
●즉시입주가능
● 주지소임관계로급양도

031)408-4766

임법당(토굴)안내
● 위치: 경남하동군고전면

신월리
● 평수330평. 전망좋음
● 심야보일러
● 수행정진하기좋은곳
● 총가액: 5500만원

010-4144-6846

포교원안내
● 위치:  구미인동

● 평수55평

● 전세500만원, 월50만원

● 시설비500만원

●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010-9395-133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부여군외산면
● 대지300평, 전526평, 임야186평
● 요사채(45평), 대웅전(18평), 

산신각
● 마을과인접한독립된

조용한숲속사찰

010-4629-1879

사찰(급)안내
● 위치:전남나주

● 영산강바로위

● 법당1, 산신각1, 

종각1, 요사채2

● 가액: 3천만원(절충가능)

010-8675-3384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김해
●53평, 4층건물3층
● 법당아미타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주방, 큰방3, 큰대기실
●보증금2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2천8백만원
●몸만오시면됨

010-4547-4915

사 찰 안 내
● 위치: 영천시내
●전망좋고주차공간넓음
●임법당, 방4개(온돌1), 공양간, 창고
●당일집전가능, 
●대지120평, 건평60평
●대웅전부지220평
●가액: 9500만원

010-3543-9490

저렴한 절터
일월산아래언덕위

국도가눈앞에휴양지
접한전560평은시세보다
저렴한좋은땅준비는

완성의시작이죠
●가액: 3800만원

054)682-4949
010-4534-4949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안동시

길안면고란리
● 대지48평, 전100평
● 양명한남쪽향뒤에는
산마을아님

● 전기, 도로물좋은곳접
● 가액: 3천만원

010-8890-6869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수성수
●3층에3층37평(지하철역입구요지)
●법당, 방1, 주방, 사무실, 화장실(최고시설)
●보증금4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절충
●꼭하실분만연락바람
●노블공인중개사

053)795-3666

포교원안내
● 위치: 남양주호평동, 역인근

● 평수: 3,4층각54평

● 가액: 4천만원에165만원

● 시설비답사후결정

011-516-5563

사 찰 안 내
●위치: 경북김천소재
●대지, 도지1년35만원
●건물약28평,  전체사용
●건물개인등기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위치큰길변, 교통좋은요지
●가액: 4천만원

010-7295-1259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강원도동해시시내
● 대지170평, 건물40여평
● 창고약6평, 방4개, 법당1개, 공양간, 
화장실2, 보일러실별로(연탄, 기름겸용)

● 삼존불, 후불탱화, 108 호신불
● 가액: 보증금2천만원월30만원
● 시설비2천만원
● 모든시설완비, 몸만오시면됨

010-8653-3216

임법당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근처, 동대구역
● 버스등교통편리, 공항인접
● 대지37평
● 임법당삼존불
● 반지하(30평가량), 옥상증축가능
● 편리한용도로사용가능
● 전망있는도량자리
● 가액: 답사후결정
● 꼭하실분만연락바람
010-3188-7085

사 찰 안 내
●위치 : 충북단양가곡면
●대지300평, 법당 40평
●요사채60평, 방10개, 화장실3개
●뒤는기도처로좋고돌탑
앞에는계곡물이흐름

●산신각, 심야보일러2개
●가액: 2억(절충가능)
(융자3,000만원포함)

다른용도변경가능

010-8993-3596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광역시울주군

(남부권역)
●대웅전목재3포102.3㎡(31평)
●교통최적지양호(국도변인접)
●사찰주변경관수려
●가액: 13억(약4,000평)

011-257-4985
052)238-900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와촌면팔공산갓바위근교
● 청통. 와촌IC에서8분거리
● 토지: 492평, 정남향전망최상
(주차30대) 이상가능함

● 건물사용: 약70평2층법당1층요사채
● 삼존불, 칠성, 산신모셔있음
● 에어컨4대, 대형냉장고4대집기류일체(A급)
● 몸만오시면즉시법회가능함
● 가액: 2억8천만원
010-8554-0187

암자(토굴)안내
● 위치: 경북김천시부항면
● 대지372평, 건평60평
● 목조임법당
● 큰방포함5개
● 주방, 목욕탕2개
● 가액: 1억7천만원

011-9807-5707


